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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요...

이 책을 통해...

모두 저마다의 매력을 갖고 있으며 선입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

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음을 말하는 그림책이에요.

서로 친구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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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과정



책을 읽기 전에

● 이 책의 주인공은 ‘똥’이에요.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고양이가 싼 똥이지요.

이 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나요?

빈칸에 똥을 설명하는 말을 쓰고,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말해 보아요. 



책을 읽으면서

● 똥은 여러 매력을 지녔어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 매력이 있지요.

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혹은 매력은 무엇인가요?

● 여러분은 똥과 봉구가 벌인 난센스 퀴즈의 정답을 알았나요?

다음의 퀴즈를 맞혀 볼래요?

  퀴즈 정답 1. 할머니 2. 나무 3. 뷰티풀

1.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?

2. 무가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말은?

3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풀의 이름은?

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



책을 읽고 나서

● 똥은 쓰레기 친구들을 멋진 로봇으로 변신시켰고, 먼 곳까지 친구들을 찾아가기 위해

근사한 차도 만들었어요. 이처럼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지요.

여러분도 상상력을 더해 음료수 캔, 우유팩, 컵라면 용기, 고무호스, 고철, 비닐 등으로

특별한 차나 로켓, 로봇 등을 만들어 보세요. 어떤 걸 만들지 먼저 그림으로 그려 볼까요?


